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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9일. 9 June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15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For this reason, because I have heard of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and your love[a] 
toward all the saints, 
16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I do not cease to give thanks for you, remembering you in my prayers,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having the eyes of your hearts enlightened, that you may know what is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what are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and what is the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toward us who believe, according 
to the working of his great might
에베소서 Ephesians 1:15-19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이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을 보시고,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 
구하옵나이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식구와 집을 잃고 거리를 떠도는 수많은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4년 7월 후파 여름성경학교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시옵소서. 
원주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세상이 함께 
드리는 예배 중에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빌립보서 1:1-11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Paul and Timothy, servants of Christ Jesus.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who are at 
Philippi, with the overseers and deacons: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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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ank my God in all my remembrance of you,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always in every prayer of mine for you all making my prayer with joy,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And I am sure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the day of Jesus Christ.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It is right for me to feel this way about you all, because I hold you in my heart, for 
you are all partakers with me of grace, both in my imprisonment and in the defense 
and confirmation of the gospel.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For God is my witness, how I yearn for you all with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And it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with knowledge and 
all discernment,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so that you may approve what is excellent, and so be pure and blameless for the day 
of Christ,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 받기 전 두 해 동안 셋집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황제 앞에 섰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복음증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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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로마 투옥 때 그는 네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그중 하나입니다. 다른 세 
통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투옥 중에 유럽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교회에 편지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 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실라와 함께 투옥되었던 곳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About the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사도행전 Acts 16:25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 터가 움직이고,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간수가 책임을 느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Do not harm yourself, for we are all here! 
사도행전 Acts 16:28b

간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사도행전 Acts 16:31 

이 복음의 말씀은 계속 증거 되어야 합니다. 로마에서 빌립보를 향한 편지를 통하여.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적어도 가이사 황제 앞에 선 이후이거나, 서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가이사의 집안사람들 중 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All the saints greet you, especially those of Caesar’s household. 
빌립보서 Philippians 4:22 

우리가 짐작하는 바, 바울이 빌립보에서 투옥되었던 경험과, 그때도 복음을 증거했던 
은혜로운 사건, 그리고 빌립보교회의 중보기도 등이 모두 바울의 로마 사역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설 때도! 그리고 지금 옥중 사역에도!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Our fathers, chained in prisons dark, Were still in heart and conscience free. Ald 
blest would be their children’s fate. If they, like them, should die for Thee. Faith 
of our fathers, holy faith! We will be true to Thee till death. Amen. 
찬송가 336:2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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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가이사의 식구들 일부가 빌립보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상황을 우리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Paul and Timothy, servants of Christ Jesus.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who are at 
Philippi, with the overseers and deacons:

바울의 제1차 투옥 때 곁에서 섬기던 동역자들 중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제2차 선교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하던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교회가 읽도록 편지를 기록합니다. 

모든 성도. all the saints
감독들. the overseers 
집사들. deacons 

빌립보교회는 당시 이미 교회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옥중에서 쓴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쳤을까요!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성령에 충만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교회에 임할 줄 믿고 축복했습니다. 

은혜. 십자가
평강. 부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신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중에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I thank my God in all my remembrance of you, 

바울은 루디아(Lydia)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했습니다. 항상 
생각했습니다. 유럽 첫 번째 교회로서, 그들은 신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더욱이 투옥되었던 중에도 복음을 증거했지요.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always in every prayer of mine for you all making my prayer with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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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합니다. 투옥에서 오는 
“트라우마”(trauma)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에서 오는” “기쁨”(delight)이 충만하여.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제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 첫 번째로 빌립보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빌립보교회는 복음사역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그리고 이후에도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의 
길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길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And I am sure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the day of Jesus Christ. 

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실 줄 
바울과 디모데는 확신했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일.”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이 “토브”(tov)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착함의 효시입니다. 또한 토브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착한 일입니다. 구원의 
사역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세상의 모든 착한 일은 다 복음사역입니다. 복음병원, 복음학교, 
복음기업. 그리고 복음가정, 복음교회.  

복음병원은 설립자요 초대원장이 장기려 박사(1911-1995)입니다. 1951-1976까지 25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인생의 표본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It is right for me to feel this way about you all, because I hold you in my heart, for 
you are all partakers with me of grace, both in my imprisonment and in the defense 
and confirmation of the gospel. 

바울은 빌립보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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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냐하면, 빌립보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투옥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그 모든 일에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For God is my witness, how I yearn for you all with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바울이 빌립보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자라는 자의식이 
풍성했습니다.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And it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with knowledge and 
all discernment, 

9-11절은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곱 가지입니다. 

1) 하나님께서 빌립보교회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사랑은 점점 더 커야 합니다. 어제 사랑도 좋지만, 오늘은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내일의 
소망은 더욱 더 풍성해야 합니다. 

사랑이 자라는 교회. 나는 우리교회가 어떤 별다른 자랑거리가 없더라도, 창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로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2) 지식(knowledge)과 모든 총명(all discernment)으로써. 

사랑은 맹목(blindness)일 수 없습니다. 지식(truth)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Bur rejoices with the truth.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3:6b 

그 진리의 본질은 총명, 곧 지혜입니다. 빌립보교회는 진리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워 
나가는 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so that you may approve what is excellent, and so be pure and blameless for the day 
of Christ, 

3) 또한 빌립보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선한 것을 아는 것이 귀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땅에 감추인 보화(hidden treasure)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분별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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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모든 재물을 다 팔았고, 그것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동안 지니고 살아온 모든 
재물은, 지금 여기 발견한 보화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What is more important? 

항상 묻고 또 묻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세월을 아끼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4) 또한 진실하기를(to be pure). 

진실은 어둠의 세상에서 불리한 조건입니다. “나약한” 태도라고 비판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해지는 성품입니다.  

5) 허물없이(blameless),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기를. 

허물없이.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기준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허물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면 존재 가능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 한 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Blessed is the one whose gransgression is forgiven, whose sin is covered. 
시편 Psalm 32:1 

요한계시록(Revelation) 14장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양과 함께 십사만사천(144,000)이 시온 
산에 섰습니다. 이들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로서,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It is these who have not defiled themselves with women, for they are vigins. It 
is these who follow the Lamb wherever he goes. These have been redeemed 
from mankind as first-fruits for God and the Lamb, and in their mouth no lie 
was found, for they are blameless. 
요한계시록 Revelation 14:4-5 

나는 금문교회 모든 성도가 어린양과 함께 서는 십사만사천의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 8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dresser. Every branch in me that 
does not bear fruit he takes away, and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that it may bear more fruit. 
요한복음 John 15:1-2 

7) 그래서 빌립보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the glory and praise of God)이 되기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참된 뜻은,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심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And I saw what appeared to be a sea of glass mingled with fire—and also 
those who had conquered the beast and its image and the number of its 
name, standing beside the sea of glass with harps of God in their hands. 
요한계시록 Revelation 15:2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민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3 And they sing the song of Moses, the servant of God, and the song of the 
Lamb, saying,
“Great and amazing are your deeds,
    O Lord God the Almighty!
Just and true are your ways,
    O King of the nations![a]
4 Who will not fear, O Lord,
    and glorify your name?
For you alone are holy.
    All nations will come
    and worship you,
for your righteous acts have been revealed.”
요한계시록 Revelation 15:3-4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렇게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마태복음 Matthew 6:13b

이상의 빌립보교회에 주신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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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취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하나도 우리에게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It’s mine!) 할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겉을 화려하게 치장했는데,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hypocrites)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배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He has tol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ice, and to love kindness,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미가 Micah 6:8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세상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온전히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 드렸습니다. 

바울이 사랑한 교회가 많았으나, 오늘 우리는 빌립보교회를 주목합니다. 유럽에 건너간 그가 
어디 말씀 전할 데가 없는가, 둘러보다가,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설교했는데, 그 집이 빌립보교회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버클리 신학교 기숙사 거실에서 첫 예배를 드린 금문교회가 30년을 맞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조종희 목사님과 어머니 김필규 사모님이 첫 예배를 드린 곳도 충남 아산의 어떤 
시골집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로 60년 창립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소년을 숲에서 끌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소년의 마음에서 숲을 끌어낼 수는 없다. 
You can take the boy out of the jungle, but you can’t take jungle out of the 
boy. Mike Essig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빌립보교회를 그는 사랑하고 사모하였습니다. 

복음을 모르며, 철학과 사회-정치, 군사의 문화가 하늘을 찌르게 발달한 그리스 지역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으로 듣고, 자기의 집을 열어 교회를 섬긴 루디아(Lydia)와 그의 식구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로마에 투옥된 바울이 여태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 로마 감옥에서도 은혜와 말씀의 물줄기가 흘러나갔습니다. 마침내 
빌립보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으며, 모여 읽었습니다. 

소중히 여겨, 복사하고 복사하여, 여러 교회 형제자매들과 나누었으며, 마침내 신약성경에 
편입되었습니다. 지난 2천년 동안 세상 모든 교회가 함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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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바울이 빌립보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금문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같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교회(Ephesians)에 
보낸 편지를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For this reason, because I have heard of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and your 
love[a] toward all the saints, 
16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I do not cease to give thanks for you, remembering you in my prayers,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having the eyes of your hearts enlightened, that you may know what is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what are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and what is the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toward us who believe, 
according to the working of his great might
에베소서 Ephesians 1:15-19 

에베소교회와 빌립보교회. 서로 다르지만 복음 선포에 있어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다 금문교회를 대입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개교회만 아니라, 세상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온 세상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하나님의 한 교회, 공교회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드리며,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성삼위 되신 하나님이시여, 저희와 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